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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: AZ31 마그네슘 합금 판재는 경량화가 요구되는 분야에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상업화가 추진되고 있으
며,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마그네슘 판재의 내 부식성을 제어하는 표면처리 공정이 필수적이다. 표면처리에서는 강판 및 
알루미늄판재의 표면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화성처리-전착도장 공정에 따라야 하겠지만, 산 용액에 매우 취약한 마그네슘 
소재의 특성상 같은 처리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다. 산 종류에 따른 AZ31 마그네슘합금판재 표면처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
여러 종류의 산 처리 후 내 부식성을 알아보고 HH(Heat and Humidity; 가압, 가습 조건에서 열처리) 공정을 접목시킨 표
면처리 결과에 대하여도 관찰하였다. 그 중 불산을 이용한 표면처리는 농도별로 진행하여 산세의 농도가 표면에 주는 영
향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.

1. 서론 

 마그네슘합금 판재를 사용한 제품 공정에 탈지나 내 부식성 향상을 위해 산세 용액을 이용한 표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
다. AZ31B에 산세 처리 후 표면 피막의 상태와 이에 따른 내 부식성을 관찰하는 것은 이 후  마그네슘 합금 표면처리 연
구에서 산 공정을 진행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. 

2. 본론 

 본 발표에서는 마그네슘 합금 판재 중 AZ31B 합금 판재를 (Thickness 1㎛)를 버핑(buffing)하여 여러 종류의 산세 용액에 
dipping 하여 산 처리 전 후의 표면 색차와 산처리에 HH공정을 접목한 표면처리에 전 후의 표면 색차를 관찰하였고 내 
부식성 시험 결과를 확인하였다. 
 불산 처리의 경우는 산 농도에 따라 표면층의 피막이 변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HH공정 후의 표면 색차와 내 부식성 
시험 결과도 달라짐을 확인하였다. 

3. 결론 

 산 처리한 AZ31B 판재 표면에 HH처리를 하였을 때 산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피막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표면색과 
내 부식성이 달라졌다. 이는 산 처리 전 후의 피막 형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, 불산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같은 시험을 
해보았을 때 농도에 따라 피막상태와 내 부식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산 종류 뿐 아니라 농도 역시 표면처리의 결과에 
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


